
미콘크리트 학회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간단하게

지칭하는ACI CODE는학회의여타콘크리트관련기술자

료가많지만, 대표격으로불려지는호칭이다.

1950년대에 제정된 ACI CODE로는 1951년 및 1956년 개정판

이며, 1956년 개정판은 작은 치수의 종이에 73쪽 분량 정도로 항

목내용이적은편이었다. 이당시기준내용도허용응력도설계

법이 주된 내용이었고, 표준 재료로는 콘크리트 3000PSI 철근

Grade 40을이용하는것으로되어있었으며, 1956년개정판에서

는처음으로부록에극한강도설계법이소개되었다.

1960년대의 1963년 개정판은 아직 허용응력도 설계법이 전반

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후반부에는 극한강도 설계법이 본문에

포함되어병용하기시작하였다. 부록에실렸던4변지지2방향슬

래브설계법의한가지는현재의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해설서

에도이용되고있으나당시에는허용응력도설계법에의한규준

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설계자에 따라 일본의 규준 또는 ACI

CODE를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압축된 CODE의 내용은 해설서

를포함하여여타관련참고문헌을보아야만이해가되는부분이

많으며, 필요에따라ACI CODE로설계시설계용보조자료가없

어설계진행이어려웠고보조자료또한흔치않은상태였다. 

1970년대개정판(1971년및1977년2차개정)은책의종이크기

가 우선 커졌으며, 내용 쪽수도 많아졌고 굳이 분류도 하지 않았

으나 전반적으로 강도 설계법으로 바뀌었고, 허용 응력도 설계법

은대체설계법으로부록의일부가되었다. 1971년도개정판은설

계법 변경에 따른 대폭적인 개정판이지만 본격적인 강도 설계법

의 도입으로 비탄성거동 또는 미세한 균열로 연속성이 없어지는

콘크리트의 복잡한 상태를 쉽게 해결한 설계법의 이점을 근거로

제정된각설계항목은고강도재료사용에따라단면이세장해지

면서발생하는처짐이나균열을검증하는사용성검토항목이필

요하게 되었고, 건물이 고층화하거나 복잡한 Frame에서 발생하

는추가응력을설계토록한기둥모멘트확대또는전단과비틀림

조합항목의추가를짚을수있으며, 전반적인기준내용은철근콘

크리트 구조 설계가 복잡해지며 어려워진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

었다. 포트랜드 시멘트 협회(PCA)에서 발간되기 시작한“Notes”

라는예제집이나ACI에서발간한CODE 적용을위한보조자료는

CODE 개정판을이해적용하는데필수가되었고, 허용응력도설

계법보다 단면이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비교되곤 하였

다. 1980년대 (1983년 및 1989년 2차개정) 개정판은 거의 6년 주

기로 개정되고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공학의 발전속도를 느끼는

것 같았고, 직∙간접으로 자료 입수가 용이해져 철근콘크리트 공

학기술정보는그어느때보다도풍부해졌다. 

주요 변경 항목으로는 1971년 개정판에 도입된 철근의 정착과

이음에서평균부착력을기준으로한여러경우의정착길이를세

분화시켜 개정된 것을 짚을 수 있고, 책의 내용 구성에서는 규정

과해설내용이동일쪽에나란히실려쉽게볼수있도록되어있

으며, 부록에 포함되었던 내진 설계 특별 규정을 21장으로 본 규

정에포함시켰다. 

건축학회에서는1980년대개정판을중심으로극한강도설계법

에 의한 규준을 제정하여 건축구조 분야에서 극한강도 설계법이

통용되기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들어서도1995년및1999년의

2차개정판이발간되었고, 강도설계법시행이후1977년개정판

이전까지는하중계수와강도저감계수는계속변경되었으나1977

년개정판이후동일치가유지되고있으며, 구조용무근콘크리트

가 주항목에 추가되었고 부록에는 혼합구조 설계시에 적용할 수

있는 하중계수와 강도저감 계수를 반영시켰다. 기존 본문내용도

계속 기술적인 내용이 보완되었다. 그간 건축∙토목으로 분리되

어 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 규준이 1990년대에 제정된 ACI

CODE를 중심으로 통합기준인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해설서

가발간되어국내에서도강도설계법이한층정착되고있다. 현재

까지의ACI CODE 진전상황을국내철근콘크리트설계기준의

제정과정을연관시켜개관해보았다. K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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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한국공간구조학회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가 성

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대강당에서개최되었다. 이학회는그

동안성균관대학교권택진교수가창립추진위원장이되어창립을

준비하여왔으며, 대공간구조에관련하여산∙학연구에종사하는

100여명의발기인이학회창립에동의하고참여하였다. 

공간구조는곡면구조원리를바탕으로한형태저항형구조시스

템을이용하여구조물의역학적성능을향상시킬뿐아니라구조적

아름다움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개최와2002년월드컵유치를계기로이분야에관심

이높아지고있는현실에서, 한층전문화되는기술변화에능동적

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등 실천적인 산학협

력을 통해 국내 공간구조 분야의 학술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산학협력기구의출범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 이에이분야

에관련된모든산∙학∙연연구자및실무자들의창의적능력발

휘와 함께 독자적인 선진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여 학회를 창립하

였다. 창립총회에서는대한건축학회정재철회장, 한국콘크리트학

회 이리형 회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유병억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산∙학연인사들이참가하여학회창립을축하해주었다. 

아울러,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에서는 본 학회

초대회장으로선임된성균관대학교권택진교수(韓國의大空間構

造 現況), 중국공간구조학회장 T. T. Lan 교수(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spatial structures in China), 세계공간구조학

회장M. Kawaguchi 교수(A few approaches to rational spatial

structures), 한양대학교 이병해 교수(통합시스템을 이용한 대공

간구조물설계)가공간구조에관련된최근의동향및연구결과에

대해발표하였다(괄호안이발표제목).

앞으로 이 학회는 아직 여러면에서 미비한 한국의 대공간구조

에관련된제반사항을정립시켜나갈것이다. 특히, 각구조부재

에대한규준및관계법령의정비가가장시급하다고한다. 또한,

학회가중심이되어이분야에종사하고있는학계뿐아니라산업

계의역량을한곳에모으는역할을할것이다. 이를계기로국내의

대공간구조에관련된산업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크게발전되어

나갈것이며, 일본을비롯한선진국과같이건설분야의큰축을이

루어나갈것이다. K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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